
제 강 기하학과 양상론11 :

교시 기하학의 이론으로 실제 세계에 접근1 :◆

기하학의 층위와 실제 세계의 관계▲

책 낭독- -

여기서 더 잠재적이라는 것은 다른 공간이 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덧붙여지면 다른 공간‘ ’ .

으로 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더 한 규정을 갖고 있고. loose ,

거기에 부가적인 규정들이 들어갈 경우에 조금 더 구체화된 많은 규정을 가진 공간이 되,

고.

마치 태어난다는 말은 수학적 공간과는 안 어울리지만 마치 더 풍부한 요람에서 태어나듯,

이 우리가 발견한 순서는 거꾸로지 우리가 거꾸로 발견했는데 설명의 순서는 아래에서 위. . ,

로 올라오는 거지 마치 기하학들 사이에 위계가 있고 그것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. ,

에 관계를 맺는 것처럼 되겠다는 거지virtuality .

그런데 이런 식의 구도를 수학 기하학들 관계가 아니라 실제 세계를 갖고 이야기를 할 수,

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강도공간과 외연공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. .

있는 공간은 외연공간이죠 외연공간은 쉽게 말해 이미 펼쳐져 있다는 거죠. , .

그런데 이미 펼쳐져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접힌 것의 분화의 결과인 거죠 그.

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잠재성의 차원은 한 차원인데 그 한 차원의intensive , intensive

분화를 통해서 외연의 세계가 된다는 거죠differentiation .

가장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은 전에 이야기했듯이 난자 알 수정란이 계속 접히면서 접힌, , ,

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선 펼쳐지는 거지 예컨대 이게 나눠진다는 의미는 일상용어.

로는 접혀지는 것이지만 다른 의미로는 접혀있던 강도가 펴지는 거지, .

상식적으로 공간을 이야기하면 접히는 거지만 강도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가 현실intensity

화되는 거지 말하기에 따라서 접힌다 펼쳐진다는 말의 의미가 상대적인 거 같았는데 그. , .

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.

책 낭독- -

외연 과 내연( ) ( )外延 內延▲

그래서 이제 하고 한 것이 상당히 다른 건데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쉬extensive intensive ,



운 예는 분할하거나 덧붙이거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보면 됩니다 예컨대 이 종.

이는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으로 자르면 그냥 외연이 절반이 되는 거죠 두extensive . .

개 붙이면 외연이 두 배가 되는 거고.

한 것 여기서 예를 들면 온도가 있지 도로 뜨거운 물이 있는데 도 두 개로intensive . . 90 , 45

나눈다 이거야 나누면 정확히 도의 절반이 되냐는 거죠 예컨대 마라톤 선수가. 90 .

를 뛰는데 를 절반으로 자르면 여 가 되겠지 그럼 똑같으냐 선수들41.195km 41.195 20 km . .

에게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거 엄청나게 많죠. .

그리고 물 같은 경우 온도 같은 경우 도하고 도는 도 차이지만 도 높아지면 끓기, 99 100 1 , 1

시작하죠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지죠 이런 것이 전부 다 강도적인 거죠 압력 같은 것도 마. . .

찬가지 그 다음에 또 가장 재미있는 예가 그거죠 도짜리 물이랑 도짜리 물을 섞었. . 100 50

어요 그럼 도가 되나 아니죠 도가 되죠 이게 다 외연 가지고는 수습이 안 되는. 150 ? , 75 . .

안되면 여러 설명을 덧붙일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것이 한 거죠. intensive .

책 낭독- -

강도 적 성질의 분할( )强度▲

이게 베르그송의 지속 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베르그송의 지속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연속‘ ’ .

성입니다 연속적인데 인간의 는 그걸 자의적으로 자른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. intelligence .

냐면 베르그송의 지속은 질적인 변화를 품고 있는 건데 그것을 양으로 등질, homogenize(

화 시키는 거지) .

그 다음 세 번째가 지속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과정인데 이것은 베르그송 자신이 정리한,

것이 아니라 내가 베르그송을 이해하는 방식인데 가장 중요한 게 연속성 인데, continuité, ‘ ’

우리의 오성은 그것을 기하학적 방식으로 오려가지고 잘라본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질적인.

다질성 풍부한 건데 그것을 전부 양 화해서 하는 거지 양 이 마리가‘ ’. ( ) homogenize . ( ) 50量 羊

있다고 하면 양의 각각 차이는 다 빼는 거지 목동은 다 알아보잖아요. .

세 번째가 뭐냐면 이미 있던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적인 의미에서의,

창조지요 플라톤 적인 데미우르고스 가 우주를 만드는 등 그런 것 이것은 그. , (demiourgos) .

게 아니라 완전한 창조입니다 한 창조인데 그걸 결정론으로 환원시키는 겁니다. absolute .

그게 이 가지의 핵심인데 들뢰즈 같은 경우는 이것을 좀 더 정교하게 이야기하는데 짤3 . , ‘

수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분할할 경우에는 반드시 질적 변화가 온다는 거’

죠 분할할 경우에는 분할하고 못하고를 문제로 하기보다는 분할할 경우에는 이미 옛날의. . .

그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 밑에 들뢰즈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까. ?

책 낭독- -



어떤 분할될 경우 질적인 변화를 동반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역으로 말하면 한, extensive

것들은 분할해도 질적인 변화를 겪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단순한 예를 들면 종이는 반으. ,

로 쪼개면 반쪽이 되는 거지만 생명체는 반으로 쪼개면 죽죠 전혀 둘은 다른 거죠 그 외. .

에도 얼마든지 그런 예를 들 수 있는데 분할할 경우 질적인 변화를 동반한다는 이 구절은,

차이와 반복 전체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.『 』

강도적 공간의 분화가 외연적 공간을 낳는다▲

책 낭독- -

이런 것이 사실은 오늘날 물리학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원래 하나의 가설이지.

만 태초에 빅뱅이론으로 이야기한다면 가지 힘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강도, 4 . .

그런데 마치 아까 기하학의 예처럼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서 가지가 갈라졌다는 거죠4 .

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가설적인 것인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런 물리학적.

인 세계관을 연구할 때도 이런 식의 논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양자 장이론, ,

상전이 중력이론,



교시 다양체의 이해와 양상론2 : (modality)◆

본질 개념과 다양체 개념‘ ’ ‘ ’▲

책 낭독- -

우리가 지금껏 이야기한 것을 더듬어보면 맨 처음 이 사람이 들뢰즈의 에 부여한, ontology ,

이 책의 과제로 부여한 것은 본질주의의 극복이지 본질주의의 극복이라는 것은 꼭 들뢰즈.

뿐 만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되죠 니체가 이야기하는 생성의 부제도.

그렇고 베르그송도 그렇고 영미에서 많이 하는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도 그런 의미를 많.

이 부여하죠.

본질주의의 극복 후기철학이 이제 그런 것과 더불어서 들뢰즈 같은 경우에도 본질주의의. .

극복을 상당히 정교하게 행한 사람 중의 한 명인데 그 단추가 다양체다 이 사람이 생각하, .

는 가 있다면 다양체reality .

이 다양체를 뭐라고 맨 처음 정의했었냐면 가능성의 공간 아직 충, ‘ space of possibilities’

분히 규정되어있지 않지만 거기 규정이 더해짐으로써 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 그게 다.

양체고 그게 들뢰즈가 생각하는 세계이고 아주 거칠게 유비시키면 우리 동양의 기 이, . ( )氣

론하고 가장 가까워요.

물론 아주 거친 유비가 되겠지만 가장 가깝죠 기라는 우주의 충만한 근본 실제가 있고 그. ,

것이 어떤 화 가 되면서 물 로 화하는 그것과 기본 사유 구도가 같죠 그런 점에서( ) ( ) . .化 物

구도 자체가 전혀 새롭다고 보기는 어렵죠.

사실 들뢰즈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보는 구도 자체는 몇 개 안돼요 근본 뭔가 조합되.

어 실처럼 생겼다고 보는 시각이 있고 기 처럼 풍부한 근원이 있는데 그게 분화되어 이 세,

상이 되었다는 것도 있고 몇 가지 안돼요. .

가장 단순한 것은 위대한 존재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게 있고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정교.

하지만 거칠게 틀만 이야기하면 기 이론과 비슷해요 풍부한 잠재성의 우주가 있고 거기서. ,

분화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 그 점에서는 기 이론하고 기본 구도는 같다고 보죠. .

동양의 기 학과 다양체( )氣▲

동양에서도 비슷해요 기 일원론 을 수입할 적에 가장 먼저 논파해야할 것이 뭡니. ( )一元論

까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선철학사를 잘 모르면 이기 일원론이 있고 기 일원? , ( )理氣

론이 있죠 기 일원론적인 세계관을 구성할 적에 가장 먼저 논파하는 게 뭐예요 리 라고. . ( )理

하는 것이 선재한다 그리고 기라는 것은 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. .



기 일원론자가 가장 먼저 논파하는 것은 기보다 리가 상위 존재이고 기는 리에 따라서 다,

시 조직되는 거라는 생각을 쳐야할 거 아니에요 그것과 똑같아요 기본 구도는 같아요 직. . .

접 갖다 붙이기엔 너무 무리가 있고 거칠겠지만 기본구도는 같아요 들뢰즈도 마찬가지예.

요.

그런 기 일원적인 세계상을 구성하려고 할 적에 뭐부터 쳐야하냐면 본질주의입니다 본질주.

의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리 거든요 그걸 먼저 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 세계 자( ) . .理

체 내의 운동과 이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야기 하려는 거죠 그러한 흐름에 지금까지.

나온 것 중에 가장 정교한 버전이 들뢰즈 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.

그런 점에서 이제 말하자면 본질이 있고 이 현실적인 것들은 본질의 예화, , instantiation ,

들이라는 그런 식의 본질주의 그런 것을 공격하는 거고 그래서 맨 쪽 아랫줄 영원case . . 24 .

한 원형들을 대체하는 일은 세계 내에서의 형태발생에 대한 다른 방식의 설명의 제공을 요

청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.

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용기 쉽게 말하면 형상을 받는 그‘ (receptacle)’ receptacle.

렇게 설명하는 가장 전형적인 게 티마이오스 아냐 티마이오스 리가 있고 조물Timaios . .『 』

주가 리를 보고 질료에다가 구현하는데 그게 이죠 그런 것을 거부하는 거죠, receptacle . .

사실 이론적 부담은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기이원론으로 갈 적에 일원적 부담은 어디 있냐.

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리의 체계에 맞지 않는 게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사, .

람들이 말하는 수미일관한 그런 정이천이 말하는 이일분수 같은 것과 안 맞는 게, ( )理一分殊

나타나면 어떻게 처리할 수밖에 없어.

비정상적인 것 괴물 이상한 것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그렇게 할 수 밖에 없, , , .

는 거죠 그게 사회학적으로 봐도 그런 거예요 이 사회를 리로 구성한 다음에 거기에 안. .

맞으면 이상한 놈이 되는 거지 다 배제하는 거야 그것도 똑같아요. . .

반대로 기 일원론이나 이런 것을 취하게 되면 어떤 이론적 부담이 있어요 이 세상은 왜 이?

렇게 조화롭냐는 거지 질서 있고 왜 우주법칙을 어떻게 할 거야 반복하잖아요 반복 질. . . . ,

서 법칙 동일성 이걸 설명해야할 거 아니에요 사실 이론적 부담은 마찬가지예요 어느 쪽, , . . .

을 취하든 간에 그런데 후자가 훨씬 유연하지요. .

왜 전자 같은 경우는 리의 체계에 안 맞는 게 나타나면 배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리( ) .前者

를 조금 유연하게 할 수도 있겠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. .

히려 후자 같은 경우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지 그런 점에서 후자가 조금 더 좋.

은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고.

사실은 굉장히 대립하는 거 같지만 종이 한 장 차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.

결론들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결코 만만치 않아요 존재론적으로는 사실 미묘한 차이인데. .

이 미묘한 차이가 정치나 다른 영역으로 갈 경우 굉장히 큰 결과를 갖고 오는 거죠 자꾸.



보면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

거죠.

은유적인 내용의 제거에 대하여‘ ’▲

특이성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 특이성이라는 게 특이성 그 점에서 다양체 전체 구조가 달. .

라지는 거니까 현실화될 경우에 훨씬 더 컨 변화가 나타나니까 라는 게 그래서. . singularity

중요한 거고 임계점 도 이야기 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핵심적이다, critical point . .

책 낭독- -

왜 은유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 니체식으로 말하면 모든 언어가 다 은유지 은유와 은, .

유 아닌 것의 경계가 뭐냐고 물어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은유라는 것도 참 재미있.

는 주제인데 폴 리쾨르같은 사람이 많이 이야기 했죠 메타포 라는 책이 있습니다 메타, . .『 』

포와 한 것의 차이를 묻는다면 그건 아주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통 과학literal .

철학이나 한 철학자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구분하려고 많이 하지analytic .

어떤 것이 하게 하게 하게 규정이 되어야 그게 하analytic , logical , mathematical metaphoric

지 않은 걸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실 그 경계가 과연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볼 적에 그.

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데 더 정교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. ,

는데 이것은 메타포고 저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면 만만치 않은 이야기가, ‘ .’

되는데.

이 사람도 아주 예민하죠 계속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은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.

속 강조하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 아주 한 사유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일 수도 있는, . analytic

데 어쨌든 이하에서 전개될 논의는 이제까지 논한 다양체 개념을 조금 더 복잡하게 정교화.

하는 거라는 말을 하는 거죠.

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은유적인 내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태공간을‘

통한 철저한 존재론적 분석을 통해서 그것의 위상학적 불변항들이 가변적인 수학적 내용으

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가를 밝혀야할 뿐만 아니라 이게 재미있는 표현인데 위상학이라고’ ,

하는 것은 가장 규정이 없는 것이라고 했죠 위상학적 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. invariant ,

리가 앞에서 대칭 파괴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가 나왔지 돌리고 옮기고 해도 변치invariant .

않는 불변항들.

그게 말하자면 쉬운 이미지로 말하면 서울 시내 교통 지하철 시스템이 엉망진창으로 파괴, ,

되어도 그 환승역 구조만 남아있으면 재구축하기가 훨씬 쉬운 거지 이것만이라도 남아있으.

면 훨씬 쉬워지죠 비교할 수 없이 쉬워지지. .

를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다양체 구조를 우리가 파악할 수invariant



있고 동시에 뭐냐면 이게 하면서도 한 건데 특이성들이라고 하는 것, , platonic anti platonic ,

은 기본 구조를 이야기해주는 것이지 그것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변형들이 가능하다는 것.

또한 사실이지.

같이 이야기를 할 때 한 것과 한 것을 너무 거칠게 양분해선 안 된다platonic anti platonic

고 했죠 어차피 리와 기도 설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얼마나 정교하게 설명하느냐가 중. .

요한 거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약간 은유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남은 부분에서 다양하게.

분석해야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고.

양상론 에 대하여(modality)▲

책 낭독- -

여기서 일단 지금까지 이야기를 점검한 거고 이제부터 이야기를 할 것은 가지인데 지금, 3 ,

까지 다양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 빠진 것을 세부적으로 재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

과제고 두 번째 과제가 양상론 그러니까 들뢰즈의 다양체는 잠재성인(modality), virtuality,

데 이게 철학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주제가 입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가장 근본적, modality .

으로 관심이 있는 것은 인데 양상이죠 이라고 하죠 양상 논리학modality . . modal logic . .

역사적으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서 내일 해전이 일어날 것이냐 라는 문장의 양상‘ ?’

론적 분석을 시작해서 라이프니츠의 가능세계론 같은 것 그 다음 베르그송이 말하는‘ ’ . le

현대로 오면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유럽 쪽의 이른바 쪽은 들뢰즈라possible. , continental

던가 이런 사람의 의 철학이 큰 갈래고 영미 쪽은 양상논리학virtuality , modal logic, .

어찌 보면 이게 라이프니츠에 대한 두 가지 계승이죠 의 철학이라는 게 사실은. virtuality

라이프니츠가 근본 철학자죠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한국에서는 라.

이프니츠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라이프니츠가 유럽 대륙으로 이어가면 이것이 베르그송. ,

들뢰즈 라인이 되는 거고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오늘날 가장 대표적. ,

인 것이 이 라인이죠.

그 다음에 이걸 으로 로 가는 것이 양상논리학이죠 크리프케 라logic analysis . (S.A. Kripke)

던가 데이비드 루이스 유명한 사람 많지 요새는 루 라는 사람이 있고 이게 어찌 보, . . (Roux) .

면 가장 흥미롭죠.

가능성 필연성 현실성 그 다음에 시간 당연히 이것은 시간의 문제지 그 다음 결정론과, , . .

자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운명의 문제지 운명의 문제고 가장 근본적이고 흥미로운 문제, . ,

죠 나도 개인적으로 일정의 문제는 이거예요 양상론 이걸 여러 각도에서 보려고. . . .

들뢰즈가 를 말하는데 그것의 양상론적 지위가 뭐냐는 거죠 가 뭐냐virtuality . modal status

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이미 한 이야기인데 들뢰즈가 넘어서려는 게 뭐냐. . ,



는 거죠 그게 본질주의죠. .

앞으로 남은 것이 세 꼭지가 남았습니다 다양체의 세부사항들 사실 이것은 앞의 이야기를. .

몇 가지 보완하는 거죠 흥미로운 게 의 양상이 흥미롭고 마지막 결론은 지금까. the virtual ,

지 이야기했던 본질주의의 극복 그렇게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까지. 3 . ,

다양체에서 빠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잠깐 쉬었다 합시다. .


